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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추 는 달 팽 이
#인천 부평구 #시설공사비 지원

달팽이미디어도서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춤추는달팽이로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춤추는달팽이로 변신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십정동으로 터전도 옮겼고, 영유

아 및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러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에서 노년 혹은 예비노년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산곡

동에서 운영하던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월세 

인상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 노인특성화 도서관으

로의 변신은 생존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달팽이’로 시작된 마을에서 12년의 역사를 이어 가고자하는 달팽이

달팽이라는 느린 느낌, 어르신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느낌에 역동성을 주는 

수식어 ‘춤추는’을 붙였습니다. 나이가 듦이 우울하지 않게 함께 역동적으로 

맞이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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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춤추는달팽이의 2017년

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 지원비가 생산적인 일로 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춤추는달팽이의 경우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지만 정

말 절박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거취를 결정

한 이후 이사업체 기피업종인 도서관 이사비용이 3,000,000

원, 기존 도서관 철거비용이 4,7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사

비용과 철거비용 마련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6월 이사를 가

기 직전까지 상설 벼룩시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비용에 비하

면 벼룩의 간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다 빚으로 떠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춤추는달팽이는 문을 닫을 위기에서 새롭게 기사회생했습

니다. 전국에서 잘나가고 인천시에서 잘 나가는 도서관이었

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나 구

의 어떤 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주 업무

로 하는 기관에서 기관 사무국장을 제안 받았을 때 머리에 번

개가 치면서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은 어떨까?’라는 생

각이 스쳤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들이 현실이 되면서 

‘노인특성화도서관’이라는 생소하고 낯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 마을학교, 초등학교 연계 

활동 등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동네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했었으니, 동네를 떠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또 새로운 길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

다. 6월에 산곡동에서 굿바이 달팽이 환송 행사를 가졌고, 9

월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재개관 행사, 쉘위댄스 달팽이를 진

행했습니다.

작년 한해는 정말 극적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마

을을 떠난 달팽이를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도서관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먹을 것 참아가며 꼬깃꼬깃하게 모은 돈을 건네던 남매, 앞 

다투어 짐 싸는 걸 도와주던 마을 주민, 여성회 회원. ‘굿바이 

달팽이’ 행사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으로의 변신은 최선의,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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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달팽이의 2018년

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2017년, 춤추는달팽이는 긴급지원119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

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119가 아니었다

면 후원금도 많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빚에 대

한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고민은 없습니

다. 긴급지원119라는 지원사업의 이름답게 절박한 상황에서 

적소에 잘 쓴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림책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림책이 주는 치유의 힘을 

알고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돌보는 

어르신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림책을 교재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가나

다 교실도 진행하고자 하며 예비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십

플러스 인생학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르신

을 위한 작은도서관 춤추는달팽이의 올해 중점 사업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이 말을 실감하는 한해였습니다. 




